
<동정자료>

손병석 차관, “수량･수질은 불가분… 물 관리 일원화 필요”

물 관리 일원화협의체 2차 회의에서 조속한 추진을 건의

□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

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물 관리 일원화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

“수량과 수질은 불가분의 관계”라며 “균형 있는 물 관리를 위해 물 

관리 일원화가 필요”하다고 거듭 강조했다.

□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“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

나누어 담당하고 있고, 농업용수는 농림부, 방재․소하천은 행정

안전부가 담당하는 등 분산된 물 관리로 인해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

불거지고 있다.”라며

ㅇ “다목적 댐, 식수전용 댐 등 댐별 관리 주체가 다르다보니 가뭄,

홍수 등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도 어렵다.”는 문제점을 

지적했다.

□ 이어 “수량이 부족하면 수질이 나빠지고, 수질이 나쁜 물은 수량이 

풍부해도 의미가 없기에 수량과 수질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“라며  

”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방안은 수량과 수질 등의 균형 있는 물 

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“라고 강조했다.

ㅇ 아울러, “물 관리 일원화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

앞으로도 홍수․가뭄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.”라며 

“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결론 내 줄 것을 건의

했다.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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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대변인



< 붙임1 > 국회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 2차 회의 개요

□ 일  시 : ‘17.10.18.(수), 13:00

□ 장  소 : 국회 본관 국토위 소회의실

□ 참석자

ㅇ 국회 : 협의체 의원 8인, 보좌관 및 전문위원

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

민홍철(국토위) 이우현(국토위) 주승용*(국토위) 이학재(국토위)

서형수**(환노위) 장석춘**(환노위) 이상돈**(환노위) 지상욱**(정무위)

* 위원장 : 주승용 의원 ** 간사 : 서형수․장석춘․이상돈․지상욱 의원

ㅇ 정부 : 국토부(차관, 수자원정책국장), 환경부(장관, 환경정책실장)



< 붙임2 > 회의 사진


